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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녹색건설사업의 경제파급효과․3

요 약

본 연구는 건설산업 활동의 국가경제 파급효과 즉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,▶

여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.

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산업 활동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정부의 녹색뉴- ,

딜사업 중 건설관련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창출효과를 분석

년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낮으나 서비스업 및 전 산업 평균2005▶

보다 높음.

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낮으나 제조업 및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음- , .

부가가치유발계수 중 임금소득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부문 중에서 가-

장 높음.

수입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높으나 제조업의 절반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국내경-

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음.

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시계열적으로 여타산업 부문보다는 저하되는 속도가▶

현저히 낮음.

년도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낮으나 제조업보다 높고 전 산업- 2005

평균보다도 높음.

한편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발계수는 건설산업이 오히려 서비스업보다- ,

더 높게 나타남.

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 건설관련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조원 취업유발인원은66 , 50▶

만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2 .

취업유발인원 중 직업별로는 기능 및 기계장비공의 일자리가 만 천명 학력별로는- 23 6 ,

고졸자 일자리가 만 천명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24 2

건설산업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적 속▶

성과 서비스업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임.

건설산업은 제조업적 속성으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한편 서비스업적 속성으- ,

로 인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특징을 보임.

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경기침체시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은- ,

여전히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 판단됨.


